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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예능 <봉주르빵집>이 역대급 단체 손님의 습격과 함께 천하의 ‘제빵왕’ 차승원마저 떨게 만든 최고 난도 신메뉴를 예고
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봉주르빵집>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 문을 연 국내 최초 ‘시니어 디저트 카페’를 배경으로 인생의 맛을 아는 어르신들과 행복의 맛을
아는 빵집 식구들이 달콤한 위로와 온기를 나누는 힐링 베이킹 예능.

공개된 7화 예고편은 평소와 달리 한산한 빵집의 낯선 풍경으로 시작해 궁금증을 자아낸다. 어쩐지 ‘고창 김반장’ 김선호의 달콤한
플러팅마저 통하지 않자 ‘사장님’ 김희애는 “지난주에 오실 분들이 다 오셨나?”라며 현실적인 걱정을 내비쳐 긴장감을 더한다.

이에 홀팀 김선호와 ‘황금 알바생’ 이주빈은 즉각 ‘손님 레이더’를 풀가동하며 본격적인 손님 맞이에 나선다. 간절한 기다림 끝에 역
대급 단체 손님이 몰려들고, 빵집은 순식간에 활기를 되찾는다. 특히 김선호는 마침내 완벽한 라테 하트를 그려내는 데 성공, 단골
어르신을 향해 “세 번째 오시면 하트가 이렇게 돼요!”라며 넉살 가득한 멘트를 건네 훈훈한 미소를 유발한다.

하지만 매장이 다시 북적이기 시작한 순간, 주방에 사상 초유의 비상이 걸린다. 디저트 준비에 한창이던 차승원이 정성껏 만든 빵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대형 실수를 저지른 것. 여기에 실수를 연발하는 보조 셰프 이기택을 향한 귀여운 채찍질(?)까지 이어지는 가운
데, 차승원은 급기야 손을 벌벌 떨며 “수전증이 왔다”라고 토로해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천하의 ‘제빵왕’을 이토록 극한으로 몰고 간 주인공은 바로 난이도 극상의 디저트 ‘생토노레’. 베테랑 ‘차셰프’마저 디테일 지옥으로
이끌 ‘악마의 디저트’ 앞에서 차승원은 자존심을 걸고 비장하게 도전장을 내민다. 과연 빵집 식구들은 밀려드는 단체 손님을 무사히
대접하고, ‘생토노레’ 지옥을 탈출해 ‘제빵왕’의 명예를 지켜낼 수 있을지 본편에 대한 호기심을 증폭시킨다.

홀팀의 유쾌한 손님 사수 작전과 주방팀의 눈물겨운 사투가 펼쳐질 <봉주르빵집>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만날 수 있다.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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